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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세기 20장은 아브라함이 또다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을 기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 애굽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랄 땅에서 아브라함 
은 두려움 때문에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누이라 말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가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 
갔고,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거 
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 
다 (창 13:18). 가나안은 하나님이 아브 
라함을 부르신 귀한 곳입니다. 하지만 아 
브라함은 그 땅을 떠나 남방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이는 오늘날 구원 얻은 그리스 
도인들이 혼과 몸이 온전히 구원을 얻지 
못했을 때 영적 신앙생활에 싫증을 느끼 
고 육신의 삶에 끌리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영이 구원을 얻으면 하나님의 말씀 
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기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혼과 몸 
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부추와 마늘을 그리워했 
던 것처럼, 육신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믿는 성도가 하나님이 부르신 위 
치를 떠나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주님과의 신령한 교통이 끊어지며 간증 
또한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육이 이끄 
는 대로 점점 내려가면 생명과 기쁨, 평 
안의 간증이 점차 사라지고, 결국 침묵 
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 
습을 통해 우리는 육신은 결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얻어도 우산 밖에 나오면 
비를 맞습니다. 육은 사탄의 체현화가 된 
사탄의 생명이며 하나님과 항상 원수가 
됩니다. 이것이 육이기 때문에 용서가 아 
니라 죽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우리들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입니다. 오직 이곳에서만 하나님과 교통 
할 수 있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 
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로 오셔서 죽 
고 부활하셔야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나는 죽고 예수 그리 
스도가 나의 생명,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 
다.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되어 
함께 죽고 부활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이며, 우리는 이 
위치를 굳게 지키며 결코 떠나서는 안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잘못을 저지른 아 
브라함을 책망하시지 않고, 오히려 죄가 
없던 아비멜렉에게 무서운 경고를 하시 
며 아브라함을 왕을 위해 기도할 선지자 
라고 칭하시며 높이셨습니다. 이 아브라 
함의 위치는 곧 오늘날 우리의 위치입니 
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 
명이 되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 
으로 말씀하십니다. “저는 선지자라. 너 
를 위해 기도할 자니라.” 은혜를 받은 성 
도라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자신의 생명을 
두셨기에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믿음과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통 
해 자신의 은혜와 생명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아비 
멜렉을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 
에 응답하시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셨 
습니다 (17절). 우리도 죄를 지었을 때 
양심의 가책 때문에 기도하기 어려운 때 
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도했 
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 새사 
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 
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아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완전히 구원받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마귀가 우리의 죄를 들추며 송사할 때, 
그 말에 따라가면 우리는 옛 사람인 아담 
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실패를 잊고, 거듭 
난 새 창조 안에서의 위치를 지켜야 합니 
다. 내가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완전하다 
면 주님은 내 안에 계실 필요가 없습니 
다. 혼과 육이 완전히 구원받지 않아 내 
가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내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시고, 그분께 모든 
문제를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 
를 지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미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담대 
히 선포할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아 
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실수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편 
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 
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염려와 근심, 걱정 
이 가득하지만, 내가 죽고 없어지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찬양뿐입니다. 하 
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누리며, 아브라함처럼 담대 
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당 설교의 전체 영상은 
오른쪽의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해 주세요.

나성교회 온라인 헌금

온라인으로 헌금을 내실 
때는 왼쪽의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해 주세요.

Passage: Genesis 20:1-7 (ESV)

Date: May 1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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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of the Week: 
The Reason For Our Confidence in Christ

continue to live our lives guided by the 
flesh, the testimony of life, joy, and peace 
gradually disappears, and eventually we 
become silent about spiritual matters.

Through Abraham, the father of faith, 
we see that the flesh can never submit to 
the law of God. No matter how much grace 
we have received, if we step out from under 
the umbrella of grace, we will get wet—
that is, we will be under the influence of 
the flesh. The flesh is the embodiment of 
Satan’s life and remains forever an enemy 
of God. Because it is flesh, it cannot be 
forgiven—it must die. This is why Jesus died 
on the cross.

What is the spiritual standing that God 
has given us? The answer is found on the 
cross. Only because of Christ’s death and 
resurrection can we commune with God 
and experience His presence. Why did God 
come as a man, die, and rise again? Because 
He became us. Through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the cross, I died, and Jesus 
Christ became my life and my Lord. I 
became one with Christ—dying and rising 
with Him. This is the spiritual standing that 
God has given to us and we must hold fast 
to it, never departing from it.

In this passage, God does not rebuke 
Abraham for his wrongdoing. Instead, He 
gives a fearful warning to Abimelech, who 
had done nothing wrong, and even calls 
Abraham a prophet who will pray for the 
king. God exalts Abraham. This is the very 
spiritual standing we hold today. We have 
died and Jesus Christ is our life. To such 
people, God declares: “He is a prophet. He 
will pray for you.” Even those who have 
received grace may fall into sin. Yet 
because God has placed His life within us, 
He does not condemn us. Rather, He desires 
to declare His grace and life through us.

According to God’s word, Abraham 

prayed for Abimelech, and God answered 
that prayer and resolved the barrenness 
of Abimelech’s wife [v. 17]. We may also 
find it difficult to pray when our 
conscience accuses us. Despite this, 
Abraham prayed. He had become a new 
man by grace through faith. The reason 
we can still pray boldly even when we 
feel like failures is because we have 
been saved. God no longer sees the 
unredeemed Adam in us—He sees us as 
fully redeemed in Christ. When the 
enemy accuses us of our sins, if we follow 
his voice, we return to the old self—
Adam.

We must forget the failures of the 
old self and stand firm in the new 
creation. If we were perfect and never 
sinned, there would be no need for the 
Lord to dwell within us as the Holy Spirit. 
Since our soul and body are not yet fully 
saved—because we are still incomplete—
the Lord has come to dwell within us to 
be our Lord. He wants us to surrender 
everything to Him. Even if we have 
sinned, we must not be discouraged. 
Rather, we must boldly declare, “I am a 
child of God. The Lord who lives in me 
has already dealt with this issue.” This 
pleases the Lord. Just as He stood with 
Abraham despite his failings, God still 
stands with us and prays for us. This is 
the privilege of those who live under His 
blessing.

As long as my old self is alive, there 
will always be anxiety, fear, and worry. 
But when I die to myself and am no 
longer present, those things cease to be 
problems. In Christ, every issue has 
already been resolved and all that 
remains for us to do is to praise Him. May 
we fully receive and enjoy this privilege 
given by God and, like Abraham, boldly 
pray for others as mature believers.

Genesis 20 records the incident where 
Abraham once again deceives others by 
claiming that his wife Sarah is his sister. 
Just as he did earlier in Egypt, Abraham, 
fearful for his safety if he was known as 
Sarah's husband, told Abimelech in the land 
of Gerar that Sarah was his sister. In 
response, God appeared to Abimelech in a 
dream to prevent him from sinning.

Abraham had left Ur of the Chaldeans 
and entered the land of Canaan in 
obedience to God's calling. There, he 
dwelled near the oaks of Mamre in Hebron 
and enjoyed deep fellowship with God 
(Genesis 13:18). Canaan was the sacred 
place to which God had called him. Yet 
Abraham departed once again from that 
land and moved his dwelling to the Negev. 
This mirrors the experience of today’s 
believers who, though saved, may become 
spiritually weary when their body and soul 
are still in the journey of being saved. As a 
result, they begin to long for the desires of 
the flesh.

When the spirit is saved, a person 
delights in God's Word and joyfully lives in 
obedience to it. But when the soul and body 
have not yet been transformed, just as the 
Israelites longed for the leeks and garlic of 
Egypt, one's attention drifts back to the 
pleasures of the flesh. When a believer 
departs from the spiritual standing where 
God has called them, they lose the sense of 
God’s presence, spiritual communion is 
broken, and testimonies fade away. If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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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교회 중보기도 제목나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교회 공통 기도제목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사랑하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말씀처럼 주님이 성도들 안에 살아 움직이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사역자들 (정동석 목사, 서영민 목사, 이해운 목사, 김재형 목사, 차재성 목사, 제레미 서 목사, 
최귀순 전도사)의 사역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 교회학교 (유치부, 유년부, 청소년부)를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다음 세대가 잘 양육될 수 있도록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연합사역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 지방과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말씀으로 하나 된 지체들을 위해
◦ 섬이나 오지 등 교회가 없는 지역의 복음 전도를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 새로 나오시는 새가족분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 광주기도처의 성도들을 위해
◦ 나성교회 영어부(EM)의 사역자와 성도들을 위해
◦ 임주영 목사 멕시코 선교를 위해 (가족들의 현지 적응과 복음 사역)
◦ 포항 등 각 지역에 기도처가 세워질 수 있도록

• 오늘 2부 예배 후에 6월 정기행정위원회로 모입니다.   

• 다음 주일에는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장들께서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간 소 식

 삼나소식 온라인
나성교회 삼나소식삼성교회 삼나소식

2.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위치가 어디입니까? 또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실수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수기 
23장 21절, 로마서 8장 28-39절)

3. 묵상한 말씀을 통해 격려가 되었던 말씀이나 소망을 
품게 된 말씀을 아래에 간단히 적어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후에 2페이지에 있는 중보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아래의 묵상 질문들을 활용하셔서 들었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받은 은혜를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1페이지의 <이번주 은혜의 말씀>과 본문 말씀 
(창세기 20장 1-7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은혜가 되었던 부분을 간단히 적어보세요.

나성교회 EM

나성교회 KM

◦ Home Depot 사역 - 김학철 목사
◦ 물댄동산 (장애인 선교 단체)
◦ LA 거리 선교회 - 전예인 목사
◦ 멕시코 (엔세나다) - 임주영 목사
◦ 멕시코 (티후아나) - Carlos Chavez목사
◦ Love Mexico - 박세목 장로
◦ Albania - 양은숙 선교사
◦ 중동 (이라크 & 요르단) - 구금성 선교사

◦ Cambodia (TASSEL) - Joji Tatsugi
◦ Indonesia - 3 missionary couples:

a. Ruth and Austin Kuklenski
b. Josiah and Sophie Glesener
c. Michael and Morgan LeBlanc

아래는 나성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 단체/선교사 명단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 김옥경 집사 (82세) - 치매와 우울증 증세 회복을 위해 

◦ 김현숙 집사 (61세) ­ 귀 진주종 수술 후 두통과 심한 귀 
통증이 심합니다. 회복을 위해 

◦ 정신자 집사 - 자녀들 (하영주, 주연, 승찬, 영숙) 알콜중 
독에서 벗어나 주님을 영접하고 영혼구원 받을 수 있도록 

◦ 권오중 집사 (47세) ­ 척수종양으로 인한 사지마비(가슴 
아래 하반신) 장애입니다. 강직약, 통증약 등 약을 많이 
먹는데 약기운을 잘 견딜 수 있도록

◦ 장현주 집사 - 신장 기능 저하(40% 정도)와 당뇨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신장 약을 먹을 때 어지럽고 힘이 
듭니다. 신장 기능과 당뇨가 치유될 수 있도록

◦ 한순희 집사 - 아들들(곽민준, 곽요한)에게 구원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주셔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 신 OO 집사 - 자녀(여고생)가 학교폭력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고발이 되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6월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자녀와 집사님의 
마음이 주님을 통하여 위로받고 치유되기를 (실명으로 
기도 제목 올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송주석 형제 (청년) - 목 디스크 탈출로 인한 척수증 때문에 
경추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을 위해

◦ 김영희 자매 (60세, 도봉구역) - 궤양성대장염으로 
20년간 약을 먹고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

◦ 광주기도처 순회예배 (매월 1, 2, 4주째 주일예배)가 

있습니다.

삼성교회 소식

◦ 담임목사님의 건강회복과 쾌유를 위해 

◦ 김묘자 권사 (모세회) - 천식이 재발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

◦ 김풀리 자매 (제3여선교회) - 폐암 4기로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이수영 장로 (여호수아회) - 무릎 관절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후 회복과 건강을 위해 

◦ 심순근 권사 (모세회) - 영과 육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 김영자 집사 (모세회) - 폐암 4기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 양홍숙 권사 (모세회) - 신장질환과 심장이상의 
합병증세로 요양원에서 치료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최지민 자매 (제1여선교회) - 유방암과 림프 전이가 
되어 치료하는 중에 면역력이 떨어져 위와 목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전신 건강 회복과 강건을 위하여 

◦ 한아림 자매 (청년회) - 대장암으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으며 강건케 되기를 위하여 

◦ 피터 송 집사 - 아들(폴 송)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직장도 구할 수 있도록 

◦ 홍경아 - 한국에서의 생활 중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단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